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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변화된 세법, 꼼꼼하게 따져 최대한 환급받아 드립니다”
부에나파크 <오승윤 공인회계사>

세금 보고 시즌이 돌아왔다. 개인은 개

인대로, 비즈니스 오너는 비즈니스 오너

대로 세금 보고를 정확히 해야 차후에라

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다. 

◈ 법인, 소규모 사업자 회계, 세무관리, 경

영자문

비즈니스를 하면서 정확하게 세금을 내

려 하면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한

다. 그래서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합

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필요할 때다. 

이때 오승윤 공인회계사와 같은 절세 전

문가가 필요하다. 

그렇다고 요즘처럼 세금 보고 자료가 융

자의 중요한 기본 서류로 활용되는 상황

에서는 절세만이 능사는 아니다. 오 회계

사는 일반회계 업무, 세무 업무, 회계 인증 

및 경영 컨설팅을 비롯해 다양한 일을 한

다. 그러니 비즈니스의 내부 진단을 받고 

싶으면 언제든지 문의하면 된다.

◈ 1.5세 기업 자금관리이사 출신

오 회계사는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

민 와 UC 샌디애고를 졸업했다. 졸업 후 

해양연구소를 시작으로 미국 회사와 한

국 회사에서 CFO(Chief Financial Officer, 

기업의 자금 관리 이사)로 15년간 근무한 

뒤 2004년도에 현재의 공인회계사 사무

실로 독립했다. 그래서 한국과 미국 문화

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.

또 하나의 장점은 기업 

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

점이다. 미국계 회사와 한

국계 회사에서 자금을 관

리했기 때문에 이 경험을 

살려 미국에 지사나 상사

를 설립하거나 상장하려

는 한국 기업에게 다양한 

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 

한국 회사의 미국 법인 설

립을 도와줄 수 있고, 미

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들

에게 미국의 기업 환경이나 판매 구조, 주

류사회 마케팅 방법에 관해 종합적으로 

컨설팅할 수 있다.

◈ 꼼꼼하고 정확한 회계 관리, 합법적인 세

금 절약에 역점

오 회계사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과 함

께‘꼼꼼하고 정확한 일처리 능력’을 우

선으로 친다. 서류를 직접 일일이 검토하

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. 또 3개월마다 

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 고객이 재

무 상태를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한다.

개인의 상황에 따른 합법적인 세금 절

약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한다. 꼼꼼하

고 믿음직스럽게 회계를 관리해주어 고

객 만족도가 매우 높다. 

오승윤 공인회계사는“눈앞에서 손해

를 보는 느낌이 들더라도 한 해 한 해 회

계 정리와 세금 보고를 착실히 하다 보면, 

오히려 나중에는 큰 이익을 보게 된다.”

며 올해도 꼼꼼하게 세금 보고 자료를 준

비해 새는 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.

오승윤 공인회계사 사무실은 비치와 

커먼웰스가 만나는 곳, 유니티 은행 뒤

에 있다. 

▶ 문의: (714) 522-1120

▶주소: 6281 Beach Blvd. #101 

             Buena Park, CA 90621

 

온·오프라인에서 LA 한인타운 내 욱일기 문양 벽화 철거 서명 

LA 한인타운 내 로버트 F 케네디

(RFK) 스쿨 체육관 외벽에 그려져 있

는‘욱일기’를 연상시키는 벽화 철거

를 위한 한인 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

있다.

LA지역 학생 30명 중심이 돼 청

원 사이트 체인지(www. change.org)

에‘RFK 벽화 증오의 상징을 제거

하라(Remove Hate Symbol on RFK 

Mural)’는 방을 개설하고 서명에 돌입

(관련 기사 본보 1247호‘LA 한인타운 

욱일기 연상 벽화 철거 청원 사이트 개

설’)한 것과 별도로 윌셔커뮤니티연합

(WCC·회장 정찬용)도 벽화 철거를 위

한 서명활동을 벌이고 있다.

정찬용 회장은 지난 24일 옥스포드

팔레스호텔(745 S. Oxford Ave., LA, 

CA 90005)에서 기자회견을 열고“지

난달 초 화가와 LA통합교육구가 욱

일기 문양 벽화를 내리기로 결정한 뒤 

LA타임스가 칼럼과 기사를 통해 7차

례나 비판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

아갔다. LA타임스가 욱일기 문양 벽

화에 대해 왜곡 보도하고 있다.”벽화 

철거 지지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

혔다. 

정 회장은“LA타임스는 벽화와 욱일

기가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해‘바보

(Stupid)’나‘기만적(Deceptive)’이라

고 비판하지만 그 그림은 분면히 욱일

기를 연상시킨다.”며“우리는 싸우려

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일

본 제국주의의 폐해를 알리고 피해자

들을 위로하고자 한다.”고 말했다. 

정 회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벽화 철

거에 중국과 필리핀 커뮤니티가 연대 

의사를 밝혔다. WCC 측은 현재 4,000

여 명이 벽화 철거 지지 서명을 했지만 

곧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지 서명

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.


